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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2013년 3.1% → 2018년 3.8%)에 있고, 

201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미가입자가 21.8%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실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고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직접일자리사업과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전망 주요 제도의 재원 배분, 전달 체계,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국회 예·결산 업무 지원

고용안전망의 확충 사업의 대상 및 유형 

*[분석범위] 일반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사업으로 한정하고, 봉사활동,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업무 지원 목적의 직접일자리사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고용안전망의 확충 사업의 예·결산 현황

2018년(추경) 2019년

8,965억원

6조 8,223억원

1조 5,802억원

1조 1,850억원

1조 3,460억원

7조 9,160억원

1조 6,089억원

1조 6,029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10조 4,840억원 12조 4,738억원전체

지원 대상

지원 유형

실업자·미취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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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지 않음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가입 가능 기간은 완화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음

21.2
14.8

63.8
77.6 75.7

12.9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지원 비율 미가입률

업종별 지원 비율과 고용보험 미가입률(%)

*10인 미만 기업의 평균 임금 190만원 미만인 만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2019년 7월부터 가입기간 제한이 폐지됨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자 수(명)

20,864
17,908 16,985 16,404 16,772 16,455

18,26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개월 이내
(~’15)

1년 이내
(~’17)

5년
이내

개업후 
가입가능

기간*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필요 개선방안

2.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제고

2018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적립배율(1.5배 이상~2배 미만)에 미달

2013년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재취업률은 34.7%
였으나, 매년 하락하여 2018년 28.9% 수준

Ⅱ.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대량의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여유자금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실업급여 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적립배율 수입(조원)

지출(조원) 누적적립금(조원)

0.8 0.6 0.4 0.4 0.4 0.6 0.7 0.8 0.9 0.7

3.0
3.0 3.6

4.4

4.9
5.9

6.3
7.0 7.1 7.6

4.5 4.2 4.2 4.4
4.6

5.0
5.5 5.9 6.3

7.9

3.5

2.4
2.0

2.9
3.8

4.9 5.8
5.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법정적립배율1.7 1.7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 

34.7 33.9
31.9 31.1 29.9 28.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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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급여 제도 운영: 반복수급자3. 구직급여 제도 운영: 임금대체율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의 77.6%(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하한액 적용자의 임금대체율이 점차 증가하여 
79.9% 수준

2018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만료일 직전 3년간 
구직급여를 2회 수급한 사람 중 실직 전과 같은 사업장에 
근로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의 비율이 12.3%

급여 수준별 구직급여 적용자 비중(%)

상한액 적용자 상한액 미만~하한액 초과 하한액 적용자

18.1%

4.2%

77.6%
74.0 75.2 77.1

79.9

2012 2014 2016 2018

하한액 적용자의 임금대체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149,887

17,919

12.0

147,028

18,421

12.5

146,323

19,061

13.0

160,223

19,680

12.3

반복수급자
(A)

실직전과 같은 
사업장 

근로자(B)

비중
(B/A)

동일사업장 근로 후  구직급여
 반복(2회) 수급자 비중(명, %)

개선방안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한액 적용자와 반복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2.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1.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은 15개(지자체 일자리 
센터 포함 16개)로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평가 실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역량이 높은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율(12개월 기준)이 낮음(2018년 기준)

Ⅲ.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고용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고용서비스 기관별 평가 현황(예시)

고용서비스기관 서비스 제공 대상 평가 주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반구인·구직자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50세 이상 구직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족부

지자체일자리센터 일반구직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0세 이상 재직자
(퇴직예정자포함) 

및 구직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65세 이상 노인 자체 평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43.0

54.3
47.3 47.0 49.3

36.1

51.5
43.9

39.7 38.3

19세 이하 20~34세 35~49세 50~59세 60~69세

I유형(고용센터 담당) II유형(민간위탁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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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2. 계좌제 훈련의 품질 제고1. 직업훈련의 취업률 성과  

내일배움카드를 기초로 운영되는 계좌제 훈련과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모두 2017년 참여자의 취업률이 2016년 
참여자에 비해 감소

참여자 비중이 높은 계좌제 훈련 분야 중 취업률과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분야가 있음 

개선방안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업훈련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을 제고할 필요 

계좌제 훈련 취업률(%)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취업률(%)

52.6
52.4

2016 2017

67.6

64.8

2016 2017

2. 인턴형 직접일자리사업 내실화1.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 내실화

일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낮고 
반복참여율*이 높음  

새일센터 인턴십의 경우 고용유지율(12개월 기준)이 
감소 추세

Ⅴ.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개선방안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로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

계좌제 훈련 분야별 취업률과 임금 수준

훈련분야
(NCS 대분류 기준)

경영·회계·사무 26.4 53.8 1,712,368
보건·의료 19.8 57.6 1,399,704
음식서비스 15.6 45.0 1,556,945
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10.1 50.3 1,579,746

전체
(23개 분야) 6.1 50.6 1,643,896

참여
비중(%)

 취업률(%) 임금수준(원)

*참여 비중 상위 4개 분야

새일센터 인턴십 고용유지율(%)

* 반복참여율: 참여자 중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180일 초과) 참여한 사람의 비율

반복
참여율

노인참여율
(65세 이상)

취약계층
참여율

행
안
부

6.8 23.8 67.6

산
림
청

숲가꾸기 23.4 35.2 52.4 60.2

부처 사업명 취업률

지역공동체
일자리 35.8

환
경
부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8 9.1 37.0 41.6

환경지킴이 19.9 23.0 17.2 66.7

15.9 3.8 38.0 39.6

55.6

42.9
38.3 36.5

2014 2015 2016 2017

감소
감소


